
미생물 유전체 자원을 잡아라
과기부 , 20 11년 1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… 세계 4위권 시장

과학기술부가 미생물 유전체 활용기술 개발에 발벗고 나서『유용 미생물 유전체 활용기술 개발사업』을 추진하

고 있다.

『유용 미생물 유전체 활용기술 개발사업』은 유용 토착 미생물, 해양·극한환경 미생물 및 미배양 미생물 자원

을 확보하고 미생물 유전체 기능분석·활용기술을 개발해 전통 미생물 산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신산업군을

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이를 통해 미생물 세포 재설계 및 활용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산업체에 보급하고 국가자산으로서 신규 미생물 유

전체 자원 및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게 된다.

세계 미생물 시장은 2010년까지 730억달러를 차지하고, 국내시장은 2010년까지 8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어서

새로운 국가산업 성장의 동력으로서 미생물 산업을 창출하고, 선진국과의 기술경합이 가능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

해 투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.

국내 미생물 유전체 연구수준은 1997년 국제공동연구로 수행된 고(高)초균 게놈 프로젝트에 참가한 이후 현재까

지 4종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완전 해독했고 현재 약 7종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연구를 진행중이다.

국내 미생물 유전체 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3-4년 늦게 시작됐으나, 타 분야에 비해 인적자원 면에서는 큰 강점

을 지니고 있으며, 발효분야로부터 성장한 국내 미생물산업은 유전체 연구결과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도 잘 구

축돼 있어 연구개발 투자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미생물은 지구 생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,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절대적인 수가 미생물 유래 물질이

다.

최근 국가간의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 확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, 선진국은 체계적인 미생물 연구활동을 활

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자연계의 미생물 중 약 99% 이상을 차지하는 배양 불가능 미생물에 대한 산업적 연구는

아직 세계적으로 미진한 단계이다.

과학기술부는 미생물 연구사업 결과로 발생되는 정밀화학 소재 및 의약 소재의 발굴 등을 통해 국내 미생물산

업을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종료시점에서 1조원의 부가

가치를 창출해 세계 4위권의 미생물 시장점유를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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